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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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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201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사업의 

주요 성과와 현황을 정리한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

다.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목표

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지식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과 연구활동을 수행해왔습니

다. 2013년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신축 건물의 개관과 더

불어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등 본격적인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시대의 비전을 품고 연구소의 기

틀을 다져온 초대 소장 임현진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자, 묵

묵히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아시아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노

력한 결과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는 지난 한 

해 수행한 사업들과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발

전을 기획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작이라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아시아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 시대가 온다

고 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저절로 잘살게 되는 것도, 아시아가 평화롭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어떤 공동

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아시아 공동체가 잘 되면 인류에게 어떤 도

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세기 유럽과 미국이 이룬 

근대과학과 인문.사회 과학 등 근대 지식의 축적은 인류 문명에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인류의 행복과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

인사말

2014년 3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시에 제국주의 지배와 전쟁, 차별과 빈곤을 초래했습니다. 아시아의 

세기는 서양의 근대를 넘어 새로운 ‘근대 이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어야 합니다. 

지식 생산과 공유, 인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에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아시아와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는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주어진 책무일 것입니다. 아

시아연구소는 현재 도약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발전의 출발

선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다음 발걸음을 힘

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땅 밑에 이미 흐르고 있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지하수의 수맥을 찾아내어 새로운 아시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

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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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시대에 걸맞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식 생산이 

시대적인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관련 지식 및 콘텐츠, 전문 인

력,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기초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07년 10월 건립 발의 후, 임현진 교수

를 초대 소장으로 2009년 2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부터 기

존의 서구 중심적 이론체계를 극복하고, 학문 연구와 교육의 자립화·

토착화·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발전을 거듭해, 2013년 5

월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대규모 단독 연구공간을 마련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강명구 교수가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한걸음 더 진

전을 보였다.

소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현재,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해 연구 

기반을 마련 중이다.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활동 지원은 물론, 다양한 

특별강연, 워크숍, 국내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네트워

크 구축 및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 ‘아시아 연구의 허브’라는 비전 위에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

구 프로그램 간 긴밀한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 2013년에는 2개 지역

연구(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센터를 설립·운영하였으며, 향후 중

앙아시아(2014년 예정)·서아시아·남아시아 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

다. 아울러 현재 7개의 주제연구 프로그램(대중문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미·중 관계, 시민사회, 아시아센서스, 위험관리, 환경협력)을 운

영 중이며, 2014년에는 동아시아 해역·초국경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등 연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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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

근에 기초한 학술연구, 국제교류 및 인재개발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종합형 연구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는 2개의 지역연

구 센터와 7개의 주제연구 프로그램, 이를 지원하는 3개의 전문 부서

(학술연구부·국제교류부·인재개발부), 그리고 행정실과 정보자료

실을 두고 있다. 2014년에는 중앙아시아 센터와 동아시아 해역·초국

경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학술연구부는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학

술활동을 지원하며, 국제교류부는 각 전문연구실이 추진하는 각종 국

제협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관련한 학자·학생, 기업·정

부 소속 전문가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재개발부는 아

시아 관련 연구 및 지역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차세대 글로벌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연구소는 국제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소

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정책을 검토, 시행하고 있다. 운영위원

회는 다양한 전공 분야 교수들이 참여하여 학제적 연구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정·관계, 산업계

의 원로 및 명사로 구성되어 연구소의 발전과 사회 공헌을 위한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

소장 강명구(언론정보학과)

부소장 김청택(심리학과)

학술연구부장 홍백의(사회복지학과)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출판위원장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동북아시아 센터장 정근식(사회학과, 평의원회 의장)

동남아시아 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대중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이준환(언론정보학과)

미·중 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위험관리 프로그램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환경협력 프로그램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ASIA CENSUS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학술연구 공석기(선임연구원)

국제교류 김종철(선임연구원)

출판 신혜선(선임연구원)

소장

부소장

국제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센터행정실

동북아 센터 대중문화 프로그램
민주주의와경제발전

프로그램

위험관리 프로그램
ASIA CENSUS

프로그램

인재개발부국제교류부

동남아 센터

미·중관계 프로그램

시민사회 프로그램

환경협력 프로그램

학술연구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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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는 국내의 취약한 아시아 권역별 지

역연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

합하여, 국내 학계 및 경제, 산업계의 증대되는 요청에 따라 아시아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의 성장발전에 관건이 되는 문제들을 진

단, 처방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시아 연구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3년 SNUAC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별 연구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식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아시아 지역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며, 아시아 권역별, 국가별 기초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 또한 추진했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교류를 비롯해,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신진 학자의 저술 작업 및 박사논문 작성 등을 지원했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특히 SNUAC는 ‘아시아 연구의 허브’라는 장기 비전 위에 지역연구 센

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 간 긴밀한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 초기인 만

큼 아시아 지역 및 주제 연구가 미진하게 진행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동남아시아 센터의 특성화가 그 예이다.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아시아 5개 지역연구 센터(동북아시아, 동남

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구축과 다양한 주제연구 프

로그램(아시아센서스, 대중문화, 동아시아 해역·초국경 교류협력, 민

주주의와 경제발전, 미·중 관계, 시민사회, 위험관리, 환경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시아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주요 주제 발굴 및 오픈 클러스터 운영

1-2 년

3-4 년

5+ 년

소형
연구팀

중형
연구실

지속가능한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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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연구사업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시아 센터는 ‘경계에서 보는 동아시아의 

냉전과 탈냉전’을 비롯한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동북아 연구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동남아시아 센터는 ‘메콩유역조사’에 초점

을 맞추어 메콩 델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방문해 현지 조

사를 하였으며,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희망과 

고뇌’를 주제로 아시아 청년 세대 가치관 분석과 아시아 문화 트렌

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

청해 ‘미·중관계 세미나’시리즈와 《미·중관계 연구론》이라는 단

행본 발간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

그램은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발전 모델로서 협동조합 비교연

구에 초점을 맞춘바, 이 연구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 공동

연구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 시민사회

Center for 
Global Economy Program

지형도 분석’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단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한국 NGO센서스 조사를 준비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시민사회운동 연

구컨소시엄을 구축하여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를 진행하였다.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국제 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Journal of World Trade>(SSCI급 저널)에 ‘Understanding 

Non-litigated Disput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을 게재하

였다. 또한 《국제 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라는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전 지구적인 토지황폐화 문제 및 경제성 

평가를 연구하고 있다. 또 한·몽고 생태학 워크숍 및 현지 조사를 수행

하였다.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다양한 경험 자료를 체계적

으로 축적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

회 변화와 동향을 측정하는 서베이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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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활동

동북아시아는 냉전이란 공통의 기억을 바탕으로 갈등과 고통, 협력과 

경쟁의 역사를 거듭해왔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질서를 온전히 이해하

기 위해 냉전의 역사를 탐구해야 할 때다. 동북아시아 센터는 동북아

시아 냉전사의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의 기원을 탐구하

고,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3년

은 이를 위한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자생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

력들을 수행해왔다. 

2014년에는 자료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미

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소장 자료 등을 수집하여 독자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장기적인 연구 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이다.

동북아시아 센터

연구기반구축 

2013년에는 동북아시아 센터의 1차년도 연구 과제로서 총 2회의 학

술대회와 1회의 현지 조사를 진행하여 동북아 연구의 성과를 축적, 공

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3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센

터는 2014년에도 동북아시아의 공통의 기억이자 갈등의 근저에 깔린 

냉전의 상처와 극복을 주요 주제로 삼아 평화로운 동북아 미래 질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학술적 탐구를 지속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 한반도의 중첩적 상호관계를 분석하

고, 미래의 평화로운 질서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연구, 동

북아시아 협력과 공동체론 연구,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연구 등 정치군사적·경제적·사회문화적 차원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는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콜로키움

시간 : 2013년 11월 25일(월) 14:00 ~ 17:00   |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01동 2층 화상회의실II (240호)
문의 : 김민환(880-2096)   |   ursamajor@dreamwiz.com

서 울 대 학 교 아 시 아 연 구 소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냉전의 재조명

사회: 정근식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 제1발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지속과 변용: 영토, 역사, 안전보장”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 제2발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 대북정책의 역사적 형성” 
                                신욱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국제 학술회의

경계에서 보는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사회: 정근식(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제1발표 : “변경(邊境)과 과경(過境): 동아시아 시선 속의 금문지역사 연구”

                       발표자: 江柏煒, 臺灣 金門大學 교수

제2발표 : “양안의 정치적 신뢰 증진에 대한 이론적 사고”

                       발표자: 劉國深, 中國 廈門大學 교수

제3발표 : “냉전에서 탈냉전까지: 대만 대외관계에 관한 고찰”

                       발표자: 張力, 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교수

일시 : 2013년 9월 27일(금요일) 13:30-17:30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층 국제회의실   |   주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문의 : 김민환 (880-2096)   |  ursamajor@dreamwiz.com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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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기반구축

2013년은 동북아시아 센터가 연구 센터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장기적인 연구 발전을 위

해서는 세계적인 학자들과 국내 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이 필수인바, 동북아시아 센터는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여 관련 연구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

다. 원톄쥔(중국 인민대 학장), 추이즈위안(칭화대 교수), 에드워드 장

(미국 UC Riverside 교수) 등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제국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과 생명윤리’라는 제목으

로 지난해 10월 17일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한·중·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 학술회의 (2회)

경계에서 보는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2013.9.27)

제국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과 생명윤리(2013.10.30)

강연 및 워크숍 (4회)

한국 항공의 기원(에드워드 장, 미국 UC Riverside 교수)(2013.10.7)

100년의 급진: 중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전망(원톄쥔, 중국인민대 학장)
(2013.10.17)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냉전의 재조명(콜로키움)(2013.11.25) 

중국 충칭모델의 사회적 기반과 전망(추이즈위안, 칭화대 교수)(2014.2.27)

현지 조사

대만 금문 및 중국 샤먼 현지조사(2014.1.4-1.12)

사람들

디렉터: 정근식(사회학과)

운영위원: 신욱희(정치외교학부), 안덕근(국제대학원), 

              한경구(자유전공학부), 이정훈(중어중문학과), 

              김창엽(보건대학원)

자문위원: 쑨거(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강성현(아시아연구소), 김민환(아시아연구소)

국제협력기관 : 중국 사회과학원, 대만 중앙연구원, 일본 와세다대, 미국 
하와이대 아시아학과 및 동서문제연구소, 미국 미시간대 동아시아학과, 
독일 베를린대 한국학연구소

정근식 동북아센터장과 ‘한국 항공의 기원’에 대해 발표한 에드워드 장 UC 
Riverside 교수(2013.10.7)

원톄쥔 중국 인민대 학장이 ‘100년의 급진: 중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전망’
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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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구축

동남아시아 센터는 2013년 3월부터 ‘메콩 유역 수자원 거버넌스와 지

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모색’을 주제로 총 7명의 연구진이 지난 1년간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메콩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

로, 6개국(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메콩 유역 

국가들과 한국 간 개발협력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센터는 이러한 

필요에 주목, 동남아 지역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활동과 

현지 조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1년차 연구활동의 핵심은 크게 1)메콩 유역 현지 조사를 통해 현지의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향후 다양한 연구 및 사업 협력을 위한 네트

워킹 구축, 2)국내 전문가 초청강연 및 내부 워크숍을 통한 연구진 연

구역량 강화에 집중되었다.

※동남아시아 센터 사업 중 동남아 해양부 이슬람 문화권 연구 관련 내용
은 신흥지역 연구 사업(27쪽) 참조

동남아시아 센터

네트워크기반구축

메콩 유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 연구

가 필수적이다. 특히 현지에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남아시아 센터는 

2013년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2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진행하면

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자료 수집은 물론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해 노력하였다.

1차 현지 조사는 2013년 8월 18~30일에 진행되었는데, 이요한 외 3

명이 라오스의 비엔티엔, 사냐부리와 태국의 방콕 에너지광산국을 방

문하는 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IFC, MRC, EGAT, International Riv-

ers, MEENET, ICIRD 콘퍼런스 2013, 쭐라롱컨대학 아시아연구소, 싸

냐부리 직업학교 등의 기관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

의하였다. 

2차 현지 조사는 2014년 2월 3~15일에 윤순진 외 5명이 베트남의 

호치민,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씨엠립, 라오스의 시판돈을 방문하여 

MRC, ADB 등의 기관을 비롯해 톤레삽 호수와 돈사홍 댐 등 연구 현

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가를 넘어 지역 단위의 전문적 지식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거점 센터의 구축을 지향

한다. 동남아 해양부 이슬람 문화권과의 경제협력 및 동남아 대륙부 메콩 유역권과의 개발협력을 주제로 연

구, 교육, 국제교류 활동에 힘쓰고 있다. 집중적인 현지 조사, 기업 대상의 지역 설명회, 이슈 페이퍼 및 정책

보고서 발간 사업도 운영 중이다. 

시간 : 2013년 12월 2일(월) 14:00   |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01동 406호 세미나실
문의 : 장예림(880-2695)   |   elinjang58@gmail.com

서 울 대 학 교 아 시 아 연 구 소

메콩 경제벨트의 잠재력과 
중국의 영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초청강연

심상형 수석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 포스코경영연구소 북경사무소장(2006~2009) 

- 국제철강협회 China 2010 멤버 

- 지식경제부 중국연구회 멤버 등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초청강연

동남아 개발수요와 
ODA 정책과제

강연자 : 권 율(權栗)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위원
개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전공. 동남아 지역연구,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 
한국의 개발협력정책과 ODA 전략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저술로는,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공저, 2012),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공저, 2011)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공저, 2010) 등.

시간 : 2013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01동 406호 세미나실
문의 : 880-2695   |   seacenter@snu.ac.kr

서 울 대 학 교 아 시 아 연 구 소

동남아시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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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활동

둥남아시아 센터의 학술활동은 크게 전문가 초청강연과 학술 워크숍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문가 초청강연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총 

3회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술 워크숍은 동남아시아 센터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메콩 지역 관

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과제에 대한 상호 토론을 위해 총 6회

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조사가 이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14년에는 2013년에 축적한 연

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대회 및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출간하

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초청강연 (3회)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의 중장기 협력  방안(김태윤, KIEP)(2013.05.16)

동남아 개발수요와 ODA 정책과제(권율, KIEP)(2013.10.28)

메콩 경제벨트의 잠재력과 중국의 영향(심상형, POSRI)(2013.12.02)

학술 워크숍 (6회)

라오스의 메콩 이슈와 전략(이요한)(2013.5.9)

메콩유역 수자원 개발의 정치학(엄은희)(2013.5.23)

Old and new hydropower players in the Mekong region: agenda and 
strategies | 돈 사홍 댐과 관련된 시민 운동(이수연, 장예림)(2013.6.18)

The River of Life: Changing Ecosystem of the Mekong Region(Yos San-
tasombat)(이요한)(2013.9.23); (장예림)(2013.10.7)

돈사홍 댐 관련 언론 보도 분석(이수연)(2013.11.11)

사람들

디렉터: 오명석(인류학과)

연구원: 박수진(지리학과), 윤순진(환경대학원), 

           이요한(라오스 수파누봉대 국제경영학과)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캄풍플럭 주민 인터뷰(씨엠립, 캄보디아. 2014.2) 아시아개발은행 방문(프놈펜, 캄보디아.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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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구축

아시아인들이 스스로를 ‘아시아인’으로 상상하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

작한 것은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다.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아시아인

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욕망, 가치와 세계관에 주목하고,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한국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

것이 투영된 대중문화의 비교분석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

해 학술활동은 물론 국제적 비교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대중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 청년들의 꿈과 고뇌를 이해하기 위

해 빅데이터 분석, 양적 설문조사, 질적 담론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 청년들의 일상 대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심 키워드의 경향을 파악하고, 청년 세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중·일의 ‘청년 담론’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탐구하였고, 한국을 중심으로 담론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들 청년은 ‘생존’이라는 문제 공간에서 형성된 세대라

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는 비교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대중문화 프로그램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문화가 삶의 총체’라는 인식 아래, 현재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삶과 욕망, 가치, 세계

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일본·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상 세계와 그 투영인 대중문화를 비

교분석하기 위해 초기 3년간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꿈과 고뇌’라는 주제를 설정, 현재 빅데이터·설문조사 및 

질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 중이다.

네트워크기반구축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연구센터로의 장기적 확대 발전을 위한 노력으

로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공동연구 및 교육 

국제화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2013년 3월 21일에는 동경대 시게토 

소노다(Shigeto Sonoda)교수가 서울대를 방문, ‘2013년 아시아 대학생 

가치관 분석’(5개국 이상 참여 예상)의 연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결정

했다. 이를 통해 추후 ‘아시아 바로미터’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공동의 

지표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4년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에 한국 측 관련 문항을 삽입, 관련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며, 2017년 일본 청년연구 그룹(Japan Youth Study Group)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도 관련 문항을 삽입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기

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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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활동

대중문화 프로그램의 학술행사는 국제 컨퍼런스와 강연, 내부 워크숍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국제 컨퍼런스는 연구

성과 발표는 물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정으로서 한·중·일 3

개국에서 각 1회씩 진행되었는데, 한국에서는 2013년 7월 25일, 한·

중·일의 교수 7명이 참여하는 <Dreams and Agonies of the “Chung 

nyun(靑年)” in China, Japan, and Korea>라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하여 청년 세대 연구와 관련된 각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2013년 11월 25일에는 중국 당 서기를 겸하는 칭화대 언론정보학부

의 진젠빈(金兼斌)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 대학생들의 SNS 이용에 대

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고, 12월 26일에는 《우리는 DC》의 저자 이길

호 씨를 초청, 청년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 문화에 대한 강연과 토론

을 진행하였다. 

또한 2회의 내부 워크숍을 통해 청년 연구를 위한 문헌 검토를 수행하

는 한편,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켰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 컨퍼런스 (3회)

2013 East Asia Chung nyun(靑年) Studies Workshop: Dreams and Ago-
nies of the “Chung nyun(靑年)” in China, Japan, and Korea(2013.7.25)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중국대학생 직업 생활 및 가치관연구그룹> 
공동 워크숍 참석(2013.11.8)

일본청년연구그룹(Japan Youth Study Group) 공동 워크숍 참석
(2013.12.14)

특별강연 (2회)

중국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 패턴: 중국 페이스북 人人網 이용자들에 대
한 조사를 중심으로(진젠빈, 칭화대 교수)(2013.11.25)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디씨(DC)에 관한 민족지적 보고서(이길호, 
《우리는 디씨》저자, 2013.12.26)

내부 워크숍 (2회)

청년주제 자료 리뷰 1,2차 (2013.11.13,11.28)

사람들

디렉터: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한규섭(언론정보학과) 

            김홍중(사회학과), 신혜선(아시아연구소)

2013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차보고서     15

Dreams and Agonies of the “Chung nyun(靑年)” in China, Japan, 
and Korea 워크숍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리춘링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2013.7.24)

일본 소피아 대학에서 열린 일본청년연구그룹과의 워크숍에서 이준환 교
수가 발표하는 모습(2013.12.14)



연구 및 네트워크기반구축

미·중관계 연구프로그램은 미.중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적·정

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연구자들 간 

활발한 정책토론과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미.중 관계 영역의 

우수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혜안을 공유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학술 및 정책적 이해를 제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2013년에는 총 3회의 미·중관계 세미나를 주최하여 먼홍화(门洪

华, 중국 중앙당교 교수), 우신보(吴心伯,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Srikanth Kondapalli(인도 네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등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 강연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미 . 중관계 프로그램

학술연구활동

미·중관계 세미나 시리즈와 더불어 더욱 깊이 있는 정책토론과 다양

한 전문가들의 학술적 견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多)세션으로 구성된 학술 워크숍 시리즈를 기획, 2013년에는 2회

의 학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일본 동경대학교의 대안정책연

구소(PARI)와의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본격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아시아

연구소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학술 워크숍 시

리즈를 기획할 예정이다.

‘21세기의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복합적인 관계 및  전 지구적, 지역적 함의에 대해 이론적, 정책 관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미·중 관계 월례 세미나’, ‘미·중 관계 학술 워크숍’, ‘미·중 관

계 서지 데이터베이스 작성’, ‘미·중 상호인식 프로젝트: 19세기와 21세기의 비교’ 등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미·중 관계 연구론》(서울대출판문화원, 2014)이 있다.

제1차 한-일 미중관계 워크샵 “Korea-Japan Dialogue on The Rise of 
China, US-China Relations, and Security in East Asia”(2013.11.8-9)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우신보(吴心伯) 강연 “On the New Pattern of 
Major Power-Relations”: A Framework of Analysis for US-China Rela-
tions(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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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양성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의 미·중관계 학자들이 국제적 학

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학술계의 연구 트렌드에 걸맞은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기

획으로 지난 2014년 1월 8일~11일에 홍콩중문대학교에서 열린 <제

10회 국제 대학원생 중국연구 세미나(第十屆國際硏究生 “當代中國” 

硏討班)>에 미·중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3명이 

참여하여 연구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미·중관계 세미나 (3회)

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미국(中国对美国的认知) (먼홍화(门洪华) 중국 중
앙당교 교수)(2013.9.23)

On the New Pattern of Major Power-Relations: A Framework of Analy-
sis for US-China Relations(우신보(吴心伯)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2013.10.14)

Jockeying for Influence: Emerging Equations between China, US, and India 
(Srikanth Kondapalli, 인도 네루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2013.11.7)

미·중관계 학술 워크숍 (2회)

Korea Japan Dialogue on The Rise of China,US-China Relations, and 
Security in East Asia (제1차 한.일 미·중관계 워크숍, 일본 동경대 대안정
책연구소 공동 주최)(2013.11.8-9)

한국, 미국, 중국에서의 미·중관계 연구의 평가(국내 워크숍)(2013.12.11)

단행본/학술지 논문 (각1건)

《미·중관계 연구론》(서울대출판문화원, 2014, 출간확정)

China’s Evolving Views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1953-2012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SSCI 학술지)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연구원: 조동준(정치외교학부), 신성호(국제대학원),  

           최우선(국립외교원), 김애경(명지대학 중국어과)

국제자문단: Jia, Qingguo(贾庆国,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Alan D. Romberg(Stimpson Center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David Shambaugh(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

                 Sun, Zhe(孙哲, 칭화대 미-중센터 소장),

                 Wu, Xinbo(吴心伯,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中美關係硏究中心 中
美

關
係

硏
究

中
心

No. 2

“On the New 
Pattern of Major 
Power-Relations”: 

A Framework of Analysis for US-China 
Relations?

우신보(昊心伯) 교수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일시: 2013년 10월 14일 (월)12:00

장소: 아시아연구소 406호

영어강연, 중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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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활동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1차년도 중점 연구로 아시아 지역

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의 협동조합 연구를 선정하였다. 

2013년에는 학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갖고 연구의 전체적인 틀과 방

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초청강연 및 워크숍을 통해 연구의 

이론적, 경험적 기반을 공고히하는 한편,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확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피터 우팅(UN 사회개발연구소 부소장) 박사를 초청하여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강연을 개최하였고, 총 3

회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을 위시한 사회적 경제에 관

한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의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협

동조합의 혼종성’에 주목해 이를 토대로 한국연구재단의 일반 연구 지

원사업에 신청, 최종 선정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재정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한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보다 체계적인 협동조합 연구

를 위해 소속 연구진들 간의 내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 연구 기

반 구축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역량 구축에 힘을 쏟았다. 2013년

에는 총 15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경향을 위시해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국가별 협동조합의 특성

들을 파악하고, 개념의 구체화 와 더불어 연구 및 비교 범주를 설정했

으며,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 선택에서 큰 진전을 거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 개도국의 발전모델을 선진국의 발전궤적과 비교

해 분석하고,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발전모델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프

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

고, 연구와 관련된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대표 사업으로는 해외 전문가의 초청 및 국제 공동 워

크숍 개최, 특별강연 및 콜로키움 개최, 그리고 시민사회 관련 연구자, 전문가들과의 국제교류 및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향후 연구관련 도서의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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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네트워크기반구축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

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연구에 필요한 자립적 센터 운영 자금을 확

보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새로운 사업 선정에서 예산확보 측면뿐 아

니라, 기초연구 단계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연구 내용의 질

적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사회개발연구소(UNRISD), 국제정치학회(IPSA),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및 유럽 사회적 경제 연구소(EU-

RICSE), ICOOP 협동조합연구소, ICOOP 생협사업 연합회, 그리고 제

주평화연구소 등 국내외 학술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기관들과 네트

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추후 연구 발전에 필요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석학초청 강연 (1회)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피터 우팅, UN사회개발연구소 부소장)
(2013.10.11)

학술 워크숍 (3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협동조합 연구(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
의)(2013.12.7)

Enhancing Human Security: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in 
South Korea(제주평화연구원 주최, 김의영 교수 발표)(2013.12.6-7)

미우라 히로키(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초청 토론: 한중일 
협동조합 관련 법제 비교 및 패널 토론(2014.1.12)

내부 세미나 및 실무회의 (15회)

연구 방향 회의(2013.4.18, 5.23, 5.28, 6.12)

학술회의 참석: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실, 운
동, 과제(2013.7.16)

연구 세미나: 금융위기와 협동조합(2013.8.19-20), 사회적 경제의 개념
(2013.8.28), 실무회의(2013.9.16), 사회적 경제의 함의(2013.9.25),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2013.10.12), 영국 사례 발표(2013.10.24), 스웨덴 사
례발표(2013.11.11), 영국·스웨덴 비교 (2013.11.22), 사회적 기업 ‘빅이
슈’(2013.12.26), 실무회의(2014.2.3)

사람들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연구원: 권형기(정치외교학부), 안도경(정치외교학부), 

           한신갑(사회학과), 권헌익(인류학과)

Miura Hiroki 교수(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초청 학술 워크숍, 토
론에 앞서 Miura Hiroki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2014.1.12)

Peter Utting 박사(유엔 사회개발연구소 부소장) 석학초청강연, Utting 박사
가 사회적 경제의 세계적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20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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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활동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환경, 인권, 

노동, 농민, 여성, 평화 등)를 ‘정의 프레임’으로 설정해 그 원인을 찾아

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연구 중이다. 더 나

아가,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성장 발전 경험이 아시아 지역 시민

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의 측면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연구’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

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물론 지구 시민사회의 관심사로 부

상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

식에서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변천에 대한 비전, 목적, 사업, 활동영역, 

사람, 지역, 역사, 연대활동 등으로 분류해 분석하는 작업으로,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20개 운동 영역 총 11,934개 단체에 관

한 자료를 국내 최초로 DB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1단

계 연구 결과를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국제 워크숍>(2013.11.8)

과 <한국 사회학회 2013년 후기사회학 대회>(2013.12.20)를 통해 발

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국무총리실 지원 ‘2014 NGO 센서스’구축 사

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이를 위한 ‘시민사회 센서스’(pilot 

study)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프로그램

네트워크기반구축

연구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국제 학술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2013년

에 ‘Comparing Social movements in East Asia’라는 주제로 참여하였

다. 2013년에는 홍콩 중문대학교(4.20)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1.8)에서 주최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일본 소피아대학에서 주

최할 예정이다.

일본 소피아 대학과 함께 ‘시민사회의 초국적 과정에 대한 동학(Dyna-

mism)’이라는 주제로 한·일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한·일 협력의 연구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 및 변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다양한 운동부문, 지역, 그리고 전략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 국제협력 및 대안세계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노력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정책 제언 서비스까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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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양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 월례 세미

나를 2013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초국적 정치와 사회운동’이란 주

제로 관련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로, 2013년에만 총 4회의 세

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 동향

을 자료집으로 제작하였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학술워크숍 (2회)

제1회 Comparing  Social Movement in East Asia: Japan, Korea, China 참
석(임현진, 공석기, 정영신)(2013.4.20)

제2회 Comparing Social Movement in East Asia: Japan, Korea, China
(2013.11.8-9)

국내학술대회 발표 (1회)

2013 한일 장신대 협동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공석기)(2013.10. 24)

국제학술대회 발표 (1회)

Enhancing Human Security -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and Coop-
eratives in South Korea(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2013.12.6-7)

인재 양성 활동 (4회)

대학원생 월례 세미나 ‘초국적 정치와 사회운동’(2013.8.26, 9.27, 11.28, 
12.6)

저술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임현진 . 공석기 공저, 나남출판, 
2014.2)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정영신(제주대 연구원), 홍일표(국회의원 보좌관)

2차 한중일시민사회운동비교 국제워크숍, 서울대 아시아연구소(2013.11.8)1차 한중일시민사회운동비교 국제워크숍, 임현진 교수, 홍콩중문대(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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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기반구축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나타나는 환경변화의 원인과 결과뿐 

아니라, 사회의 취약성과 적응 메커니즘의 이해와 분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는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환경 정보시

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중요한 생태지역별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UNCCD가 주도하는 전세계 토지황폐화 경제성 평가(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ELD) 연구에서 아시아 지역 연구 허브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다행위자 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삼

아 3가지 핵심 연구 분야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공간정보 데이터시스템(Asian Geospatial Data Base) 구축, 

둘째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문 및 자연 환경의 통합연구, 셋째는 토

지 이용과 관련하여 전통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이론화 작업과 연구 네

트워크 구축이 그 내용을 이룬다.

환경협력 프로그램

학술연구활동

2013년도에는 아시아지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각종 공간정보 및 환경

자료, 그리고 사회경제 지표들을 저장해 관리할 수 있는 ‘아시아 공간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설계 및 서버 확보 등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제

기구 자료를 중심으로 19개 항목 총 45개의 공간정보 자료를 축적하였다. 

ELD사업을 통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연구를 위해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과 ELD 한국 워크숍’을 개최

하였으며(2013. 6. 27), 이 성과를 ELD 이니셔티브 중간보고서로 출판

하였다. UNCCD의 활동을 지원하고, ELD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와 아시아 지역 연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ELD사업을 위한 4군데의 사례연구 지역(몽골, 라오스, 북한, 한

국)을 선정한 뒤 현장 연구를 진행 중인데, 사례연구를 위해 몽골과 라

오스의 파트너들을 확보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간이 되는 주요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에

서 나타나고 있는 토지 황폐화의 경제성 평가, 아시아적 환경관 및 토지이용관의 정립 및 적용, 지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과 ELD 한국 워크숍(2013.6.27) 제1회 아시아 풍수학회 답사 : 경기도 구리시 소재 동구릉 영릉의 음택 풍
수 답사(2014.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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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구축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복잡계 지표시스템 연구회’를 구성하여 

집담회 개최 등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아

시아 풍수 워크숍’을 운영함으로써 전통과 미래를 결합하는 이론화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모두 3회에 걸쳐 ‘복잡

계 지표시스템 연구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년 1월 24~26일에

는 아시아연구소 주관으로 ‘제1회 아시아 풍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중국의 운남성에서 ‘제2회 아시아 

풍수 워크숍’개최를 앞두고 있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학술워크숍 (2회)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과 ELD 한국 워크숍(2013.6.27)

제1회 아시아 풍수 컨퍼런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공
통의 인식들 정립(2014.1.24-26)

연구 세미나(3회)

복잡계 지표시스템 연구회 세미나(2013.12.13, 2014.1.8, 2014.2.5)

학술지 논문

박수진, 임종환, 이도원, 최진무, 구홍미, 정진숙, 안유순(2013.9) 유엔사막화방
지협약(UNCCD) 이행의 한계와 한국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연구>, 35-74쪽.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연구원: 이도원(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제1회 아시아 풍수 컨퍼런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공통
의 인식들 정립(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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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활동

위험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초기 2년간 국제경제질서 중 실물 부문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국제 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국제 통상체제에서 위험성 안정화의 조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World Trade>(SSCI 

등재)의 47권 5호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국제 경제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계산된 위

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 

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가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저명 학술지와 저술을 통해 발표해 나갈 예

정이다.

네트워크기반구축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연구팀 내 공동 연구와 더불어 국제 학술 교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 연구진들이 진행 중인 공동연구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학

술대회와 국내외 연구자 초빙 세미나를 통해 연구자들 간의 상호 협력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의 국제 학

술대회와 7회에 걸친 국내외 연구자 강연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도 다트머스대학과 공동주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국제 교류와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위험관리 프로그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권의 약진과 맞물린 국제 경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한

다.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아시아 및 세계 관련 경제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을 수

행한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 학술대회 (2회)

KIEP-ECIPE-SNUAC-GSIS Conference on Free Trade Agreements: Re-
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2013.5.23)

Workshop on Distributive Justice, Institutions, and Behavior(2014.1.17.-18)

강연 및 세미나 (7회)

Intermediate Goods Trade, Technology Choice and Productivity(Raymond 
Riezman, University of Iowa)(2013.3.14)

Entry Cost, Underemployment and International Trade(Raymond Riezman, 
University of Iowa)(2013.3.18)

Pay what you want: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at a doughnut shop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2013.3.20)

The Robust Selection of Rationalizability(Yi-Chun Che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2013.5.29) 

Eliciting Private Information with Noise: The Case of Randomized Response 
(임우영,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2013.9.4)

Dynamic Moral Hazard with Persistent States(권수현, University College 
London)(2013.9.11)

Flexibility and Robustness in Mechanism Design(Timan Borgers, University 
of Michgan)(2013.10.17)

학술지 논문

박지형, 안덕근, 이지홍(2013). Understanding Non-litigated Disputes in 
the World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47권 5
호, 985-1012쪽.

사람들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연구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이지홍(경제학부), 이석배(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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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네트워크기반구축

아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첫  번째는 

기초 자료센터의 구축이다. 자료센터란 다양한 양적·질적 형태의 경

험 자료를 미시적 수준에서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등 거시적 수준에

서 축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센터를 의미한다.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및 서

베이 랩 운영을 목표로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ASIA CENSUS 프로그램

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메타데이터 축적 

및 관리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 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의 변화와 동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서베이를 개발 중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주요 데

이터베이스 조사를 진행하여, 12곳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반

을 마련하였다. 또한 ‘흐름’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시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주제별 데이터 수집 및 자

료 분석도 진행하였다. ‘흐름 및 관계’의 측면과 ‘속성’의 측면에 주목하

여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 간 유사성과 차

이점을 밝히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취향 

지도와 지역에 따른 차이, 사람들 간의 거리 등을 측정하였다. 아시아 

국가 간 이주, 창조성, 산업·경제 변화, 외교 안보, 문화 교류, 사회의 

질, 국가별 비교문화 심리 등 7가지의 세부 주제 영역을 선정하여 기

초적인 분석을 완료하고, 관련된 지표와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만에서 주도하는 아시안 바로미터(The Asian Barometer Sur-

vey; ABS), 일본 주도의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한국 주도

의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 세계 가치관 

조사 등 기존 서베이의 운영 현황과 조사 항목의 구성 등을 살펴봄으

로써 향후 서베이 랩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완료하였다.

2014년에는 이상의 기초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및 특집기획 언론 보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자료센터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아시아 서베이를 개발하는 연구 기반 구축을 본격

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연구기관들과의 협

력도 강화하여 향후 연구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것이다.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연구원: 이재열(사회학과), 김청택(심리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김종철(아시아연구소), 남은영(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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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SNU 

아시아 포럼>과 <열린강연>을 비롯해 특별강연, 워크숍, 콜로키움,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

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3.4.18 한·일  양국의 역사를 다시 보다: 동아시아사의 입장에서 미야지마 히로시

2013.11.14 일본 진보 지식인과 한일관계: ‘세카이(世界)’와 한반도 문제 한상일

SNU 아시아포럼
<SNU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 시대를 선도해온 저명한 사회 인사와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로, 서울대학교

를 대표하는 아시아 관련 학술 행사다. 2013년에는 미야지야 히로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와 한상일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하

여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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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강연
아시아연구소는 대중들에게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연구의 대중화 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주제별 전문가 토론회인 <열린강연>을 독자적으로 개최하였다. <열린강연>은 사회 각 분야(학계·재계·정계 및 시민사회) 전문

가를 패널로 모셔 관련 주제에 대한 풍성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별히 이 강연은 서울대 커뮤니티뿐 아니라 관악 주민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

해, 참여자로 하여금 아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올바른 시각과 현안을 공유하는 공공의 장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에는 ‘아시아 시대, 중심을 가다’라는 표제 아래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는 변화의 중심들을 주제로 삼아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의 발

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열린강연>시리즈의 내용은 책으로 발간돼 아시아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2013.4.3 제1회 세계의 중심 아시아, 보편가치를 찾아서 (중국 편)
패널: 김광억(서울대 명예교수), 정덕구(니어재단 이사장), 
        백영서(연세대 국학연구원장), 신봉길(한중일 3국협력기구 사무총장),  
        양일모(자유전공학부)

2013.4.25  제2회 아시아, 분쟁과 화해의 현장을 가다 (동북아 편) 
사회: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패널: 유창근(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양현아(법학과), 
        정재정(서울시립대), 천자현(고려대), 구민교(행정대학원)

2013.5.9 제3회 아시아, 에너지 대안을 찾다 (일본 편)
사회: 박수진(지리학과)
패널: 김명자(前 환경부장관), 백원필(한국원자력연구원), 
        서균렬(원자핵공학과), 이재열(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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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중심 아시아, 보편가치를 찾아서(2013.4.3) 아시아, 에너지 대안을 찾다(2013.5.9)



2013.5.23 제4회 대중문화 교류를 통한 연대를 찾아서
사회: 강명구(언론정보학과)
패널: 배국남(이투데이 부국장), 윤석호(윤스칼라 대표), 
        임명균(CJ E&M 전략기획팀장), 김수정(충남대)

2013.6.4 제5회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 (베트남 편)
사회: 오명석(인류학과)
패널: 설동훈(전북대), 최호림(서강대 동아연구소),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티미하(베트남 교민회 부회장)

2013.9.27 제6회 내일을 여는 창, 아시아의 교육
사회: 이준구(경제학부)
패널: 신의항(자유전공학부), 이한길(중앙일보),
        박지환(일본연구소), 송선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10.17 제7회 아시아, 경제통합 중심을 가다
사회: 표학길(서울대 명예교수)
패널: 이선진(前 인도네시아 대사), 박번순(홍익대), 
        최경희(前 주아세안대표부), 김태윤(KIEP 동남아시아 팀장)

2013.10.30 제8회 아시아가 바라는 아시아, 아시아가 바라는 한국
사회: 전재성(정치외교학부)
패널: 이상현(세종연구소), 이승주(중앙대),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2013.11.12 제9회 아시아시대 -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사회: 임현진(사회학과) 
패널: 김장실(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정승(국립외교원 중국센터소장, 前 
        주중대사), 배명복(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승철(전경련 상근부회장)

열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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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교류를 통한 연대를 찾아서(2013.5.23)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2013.6.4)



동아시아  대중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2013.3.29)
발표: Yin Hong(중국 칭화대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과) / Wang Ji(중국 런민대 문화산업연구원) / 김익기(동국대 교양교육원) /

        Saeko Ishita(오사카 시립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 임현진(사회학과) / 장원호(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 김신동(한림대 언론정보학부) / 

        신현준(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강명구(언론정보학과) / 신혜선(아시아연구소)

토론: 이정훈(중어중문학과) / 임대근(한국외국어대 글로벌문화컨텐츠학과) / Qiao Chunyan(호서대 교양학부) / 정수영(아시아연구소) / 

        임학순(카톨릭대 한류대학원) / 김은미(언론정보학과) / 이기형(경희대 언론정보학과) / 박성현(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연구팀장)

KIEP-ECIPE-SNUAC-GSIS Conference on Free Trade Agreements : Re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2013.5.23)
사회자: 이창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덕근(국제대학원) / Patrick Messerlin(파리정치대 경제학과, 국제대학원)

발표: Bernard Hoekman(유럽 대학 연구소, World Bank) / Patrick Messerlin(파리정치대 경제학과, 국제대학원) /

        Sebastian Miroudot(OECD) /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 Roy Chun Lee(중화경제연구원, 태국) / Minghui Shen(중국사회과학원) / 

        Deborah Elms(난양기술대, 싱가포르) / 안덕근(국제대학원) / Mitsuo Matsushita(전 WTO 상소기구위원)

토론: 강문성(고려대) /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섭(국제대학원) / 정인교(인하대) / 

        Bernard Hoekman(유럽 대학 연구소, World Bank) / Asif Qureshi(고려대)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과 ELD 한국 워크숍(2013.6.27)
사회자: 이도원(환경대학원) / 박수진(지리학과) / 심국보(UNCCD) / Stefan Niederhafner(서울대)

발표: 이용권(산림청) / 박수진(지리학과) / 강신규(강원대) / 윤호중(국립산림과학원) / 정강호(국립농업과학원) / 추장민(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이인희(충남발전연구원) / 윤영균(국립산림과학원장) / Richard Thomas(UNU-INWEN, 토론토) / Stacey Noel(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나이로비) / 

        Ersin Esen(UNEP) / Mark Schauer(ELD Secretariat) / 문국현(뉴페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강호덕(동국대) / 양재의·임경재·김성철·김록영(강원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제: 초국가-지방적 맥락에서 다시 보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2013.8.22-23)
사회자: 박배균(지리교육과) / Jim Glassman(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 James Sidaway(싱가포르국립대) / Asato Saito(요코하마국립대, 일본) / 

           Jinn-yuh Hsu(대만국립대) / 지주형(경남대) / Jamie Doucette(Manchester대, 영국) / Jim Glassman(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발표: Bob Jessop(Lancaster대, 영국) / Ngai-Ling Sum(Lancaster대, 영국) / 지주형(경남대) / 김도균(아시아연구소) / Jinn-yuh Hsu(대만국립대) / 

        박배균(지리교육과) / 김동완(서울시립대) / 장세훈(동아대) / Jenn hwan Wang(Chengchi대, 대만) / Jamie Doucette(Manchester대, 영국) / 

        James Sidaway(싱가포르국립대) / Carl Grundy-Warr(싱가포르국립대) / Chih Yuan Woon(싱가포르국립대) / Jim Glassman(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 

        박배균(지리교육과) / Do Khue(국제대학원) / Jim Glassman(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 최영진(인문학연구원) / Asato Saito(요코하마국립대, 일본) / 

        손정원(런던대) / 신현방(런던정치경제대) / 이상헌(한신대)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토론: 백승욱(중앙대) / Anders Riel Muller(Roskilde대, 덴마크) / Szu- Yun Hsu (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 조희연(성공회대) / Greg Sharzer(언어교육원) / 

        정근식(사회학과) / 해람(York대, 캐나다) / 신혜란(런던대)

경계에서 보는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2013.9.27)

Making Democracy Work Worldwide(2013.10.25)

Dynamic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Changing Societies and Values in East Asia(2013.10.25-26)

제국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과 생명윤리(2013.10.30)

러시아 극동 개발과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2013.11.9)

Enhancing Human Security -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in South Korea(2013.12.6-7)
사회자: 임현진(아시아연구소)

발표: 김의영(정치외교학부) / 김종철(한양대) / 박병옥(청와대 서민정책 비서관)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 강민정(SK사회적기업가센터 부센터장) / 

        공석기(아시아연구소) / Anne Hilty(Business& Professional Women International BPW 연맹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임홍재(UN 글로벌컴팩트) / 

        Darren Southcott(제주위클리 편집장)

토론: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오영훈(제주미래비전연구원 원장) /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 김의영(정치외교학부) / 김종철(한양대) / 

        박병옥(청와대 서민정책 비서관)

제1회 아시아 풍수 컨퍼런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공통의 인식들 정립(2014.1.24-26)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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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대회

콜로키움

아시아 지역 주제연구의 쟁점과 현황(2013.5.22)
사회: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발표: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김형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토론: 장용규(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 신윤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아시아 지역 주제연구의 쟁점과 현황(2013.11.22)
사회: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유인선(前 서울대 동양사학과)

발표: 최희식(국민대 국제학부), 오윤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난아(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김형종(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토론: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이상국(서강대 동아연구소), 김능우(인문학연구원),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Vietnam in the Context of East Asia(2013.3.26)
Nguyen  Van Kim(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대 부총장)

Utilizing Different Social Capital in Different Social Settings: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ization Process of Japanese, Korean, and Tai-
wanese Multinationals in mainland China, 2001-2010(2013.4.4)

Shigeto  Sonoda(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Is Asian Sociology Possible?: Challenges and Attainment of Three-year Project “Frontier of Comparative Studies of Asian Socie-

ties”(2013.5.7)
Shigeto  Sonoda(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허허미륵과 허허부처를 말하다(2013.12.10)
임옥상(화가, 임옥상 미술연구소 소장)

비지니스맨이 바라본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2014.2.17)
김선호(GCI Nutrient, Inc.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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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특별강연

브라운백 세미나

Re-locating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in their Transnational and Local Context(2013.8.22-23)
Bob Jessop(Lancaster University)

The Rise of Global Elites? Top Managers in South Korea and East Asia Compared(2013.10.14)
Markus  C. Pohlmann(Heidelberg University)

미스터 신발왕(Give and Give….. And Forget!)(2013.5.15)
송창근(KMK글로벌 회장)

주한 인도대사 초청강연(2013.11.19)
아시아연구소-인도 문화원 공동 주최

Vishnu  Prakash(주한 인도대사)

12억 인도를 만나다(2013.11.20)
아시아연구소-인도 문화원 공동 주최

김도영(인도 델리대)

동아시아에서 평화는 사상이 될 수 있는가(2014.2.18)
아시아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제1회 아시아 평화세미나’

쑨거(중국사회과학원)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 시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2013.6.11)
김도균(사회학과)

지구를 연구소로 들여오기: 일본 방재과학기술에서 지진 재해의 재현(2013.6.25)
이강원(인류학과)

Food, Culture, and Society: An investigation into the Culinary Landscape of Korea(2013.7.4)
David Kang(Dartmouth University)

이란 도시 젊은이들의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2013.7.23)
구기연(인류학과)

중국 고대 경계의식과 통과의례(2013.8.13)
송진(동양사학과)

이백: 인간과 신선의 경계에서의  비애와 고독(2013.8.27)
임도현(중어중문학과)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被爆者) 되기: 피폭자 범주의 경계 구성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2013.9.10)
오은정(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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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3년간의 사업기간에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 연구 분야에서 

아시아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경

제 공동체 건설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활동에 매진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경제의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성과에 작용하는 비경

제적 요인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와 워크숍, 강연을 주최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한·중·일의 대중문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대중

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단 구성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매년 2

회 개최하고 있다. 2013년 5월 2일에는 2명의 전임 연구인력이 그간

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1단계 연구활동의 종합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동아시아 대중

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 등 2권의 책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9월부터는 2단계 사업(2013.9~2016.8)에 진입하였다. 2단

계 사업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mmunity in East Asia)’이라

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1단계 연구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

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2단계 연구는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공동체의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외부 연구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적극적인 외부 연구 지원사업에 참여, 연구 역량 강화 및 학술적 기여를 위해 노

력해왔다. 2013년 현재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으로부터 4건, 미래창조

과학부로부터 1건 등 총 5건의 연구 과제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

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 출범 후 지난 2010년 9월부터 연구 과제를 수행해왔으

며, 2013년 8월에 1단계 3차 연도 사업기간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2단계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신흥 

지역 연구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 중이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역 정보 및 지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KF Global e-School 사업으로 국제교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과제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근식(사회학과)

전임연구인력: 강주원(인류학), 공치(경제학), 신혜선(언론학), 최종호(정치학)

연구단계: 1단계 3차년도(2012.9-2013.8) - 2단계 1차년도(2013.9-2014.8)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2010년 9월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을 출범하였

다. 임현진(前 아시아연구소장) 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사회대 교수 8명

과 4명의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은 

2013년 8월까지 1단계 3년의 사업기간을 마무리하였고, 9월부터 2단계 

사업에 진입하였다.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은 연구재단이 대학 내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대

학 내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걸맞게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

합 연구단은 아시아 연구에 있어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의 거점 역

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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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편’(2013.6.13~14)과 ‘제 2기 말레이시아 편’(2013.11.28~29)

을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교원 대상으로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신흥지역 연구사업은 또한 출범 초기부터 한국 기업의 현지 경영 및 

시장 진출 전략에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굴, 각 주제의 성격과 전개 방

향 및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는 이슈 페이퍼를 주기적으로 발간해왔다.

과제명: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 연구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오명석(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강윤희(인류학과), 

                 나희량(부경대 국제통상학부), 전제성(전북대 정치학과), 

                  조윤미(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인력: 백연정(경영학), 송경아(정치학), 엄은희(지리교육학), 

                   최경희정치외교학)

연구단계: 1차년도(2012.9-2013.8) - 2차년도(2013.9-2014.8)

신흥지역 연구사업

신흥지역 연구사업은 동남아시아라는 신흥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기

업 및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현지 시장 진출 및 기업 운영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레이 문화권으로 구분되

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에 초점을 맞춰, 한국 기업들이 현재 

큰 필요로 하는데도 쉽게 얻을 수 없는 현지 관련 심층적 지식을 한국 

기업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역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슈 

페이퍼와 정책 보고서도 발간 중이다. 

먼저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문적·대중적 관심의 확장을 위해 동남아

시아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http://seacenter.snu.ac.kr)를 2013년 5월

부터 개설·운영해왔다. 홈페이지를 통해 동남아의 현지 문화 및 비즈

니스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의 대중화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

2013년 5월에는 신흥지역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

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KMK글로벌 회장) 회장을 초청, 

‘미스터 신발왕 Give and Give… and Forget!’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

하였다. 

이외에도 동남아지역 진출을 꿈꾸는 기업인들을 위한 동남아 지역 설명

회를 개최하여 현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및 현지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제1기 인

이슈 페이퍼

제1호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종업원들의 문화적 가치성향분석(2013.3) 

제2호 -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역사와 현재(2013.6) 

제3호 - 한류와 기업활동: 중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인도네시아 한
류의 전망(2013.6)

제4호 - 인도네시아 경제 건설의 조속한 성취와 확산을 위한 마스터 플
랜: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전망과 도전(2013.8) 

정책 보고서

동남아 3개국 최저임금제 현황과 전망;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을 
중심으로(2013.8)

이에 더해,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신흥지역 관련기관과 협력을 체결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말레이시

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Malaysia)에 가입하여 현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였고(2013.1),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Indonesia)와 산학협력협약서를 체결하여(2013.5) 인도네시아를 대상

으로 한 기업활동 및 교육연구 분야에서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

여(2013.5) 연구 협력과 교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3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차보고서     33



34     2013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차보고서

KF Global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의 핵심적 교육프로그램

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국

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 관련 강의는 물론 상호 이해를 높

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으로 제공하며, 현지와 한국에

서의 세미나, 워크숍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강의가 갖는 한

계를 보완하는 것이 KF Global e-School의 특징이다. e-School 수업의 

핵심이 되는 온라인 강의는 국내외 강의실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

간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아시아연구소는 2011년 이후 3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6개국 9개 대학에 

28개의 국제 강의를 개설하고,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양방향적인 

공동 강의와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강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화

상강의와 함께, 여름·겨울방학 등을 이용한 현지 세미나 또는 국내 초

청 워크숍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동경대·북경대 대학원생들의 3개국 공동세미나 

강의(Media Studies in East Asia), 서울대와 청화대의 공동 강의(Cross-

Cultural Explorations in East Asia) 등을 통해 각국의 학생들이 공동 관심

사를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차이를 비교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서울대-칭화대 공동강의에서는 화

상강의와 더불어 현지 방문을 통해 양국의 수강생들간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여 교류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KF Global e-School Program

2013년도 강의 목록

봄 학기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Media Studies in East Asia(Joint lecture course with Peking Univ. & 
Univ. of Tokyo)

Socio-Cultural Traditions of Korea(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Korean-US Relations(Tübingen University, Germany)

가을 학기

Cross-Cultural Explorations in East Asia(Joint lecture course with 
Tsinghua University, China)

Understanding of Korean Industry and Business(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Tübingen 
University, Germany)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Understanding Korean Society(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ietnam)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아시아연구소는 e-School 사업과 기타 연구, 교류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 다음 세대의 연구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노

력을 지속할 것이다.



과제명: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무역협상·분쟁의 확산과 대응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지형(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이지홍(경제학부), 안덕근(국제대학원)

연구단계: 2차년도(2012.9-2013.8)-3차년도(2013.9-2014.8)

SSK(Social Science Korea) 사업

과제명: 협동조합의 정치경제: 연대와 효율의 혼종성(混種性·Hybridity)

에 대한 학제적 연구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권헌익(인류학과), 미우라 히로키(한국관광대), 한신갑(사회학과) 

연구단계: 1차년도(2013.9-2014.8)

일반 연구 지원사업

과제명: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한 몽골  산림 피복 및 변화탐지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KHONGOR TSOGT(아시아연구소)

연구단계: 1차년도(2013.9-2014.9)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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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우수한 아시아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아시아 관련 기초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기 위

해서다. 이를 통해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구조를 넘어, 독자적인 지식 생산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

고자 한다. 2013년에는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내용을 발굴해 지원하는 자유 연구 과제 7건,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연구 주제를 지원하는 기획 과제 12건 등 총 19건의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성

과는 출판 등을 통해 아시아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다자개발협력 책무성(Accountability)의 아시아적 재구성을 위한 비교연구 - 김태균(국제대학원)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 정치 변동의 동학: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연구 - 강원택(정치외교학부)

메이지 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 박훈(동양사학과)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인류학적 접근 - 이현정(인류학과) 외

일제(日帝) 홀로코스트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 전경수(인류학과)

1880년대 조선과 청의 영토분쟁(국경회담)과 그 역사적 의미 - 김형종(동양사학과)

2+1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 신욱희(정치외교학부)

자유과제

Developmental Politics in South Korea and Beyond - 장경섭(사회학과)

Social Quality, Developmental Models and Asian Experience - 한신갑(사회학과)

고령화에 따른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 조흥식(사회복지학과)

기후변화와 호주의 사회적 변동 - 박순열(아시아연구소)

대륙부 동남아에서 종교에 의한 경제발전 저해 - 정미경(아시아연구소)

두보(杜甫)의 명시(名詩) - 이영주(중어중문학과) 외

동아시아 국제사회-이념·권력·규범 - 장인성(정치외교학부)

뒤틀린 세계화 - 한국의 대안찾기 - 임현진(사회학과) 외

아시아 사회발전의 가능성과 한계 - 서문기(숭실대)

인구변동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 - 신의항(자유전공학부)

인도의 사회경제적 열위층(OBC) 5대정책의 이해 - 최정욱(건국대)

일본과 독일 보수 지배체제와 정치경제체제의 역사적 전개 - 김수진(이화여대)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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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를 이끌어갈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신진학자의 우수 논문을 출판으로 이어주는 신진학자 저술 지원사업을 비롯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자 양

성을 위한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연구에 필수적인 현장 연구를 지원하기 위

해 아웃바운드(Outbound) 참가자를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의 우수 연구자를 초빙해 학술 네트워크 구축하는 

인바운드(Inbound)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생 포럼은 아시아 연구의 미래를 책임질 후속세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연구를 실질적으

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후속세대에게 경

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신진학자의 우수 논문을 출판으로 이어주는 저술 지원사업에서는 

2013년에 5건의 과제를 선정해, 신진학자의 연구 결과가 출판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김도균(사회학과)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계보: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재분배 정치

구기연(인류학과)

이란 도시 젊은이들의 ‘그들만의 공간’ 만들기: 국가의 감정통제와 개인의 자

아 구성

이강원(인류학과)

공공의 지구: 일본 방재과학기술과 지진 재해의 집합적 실험

송진(동양사학과)

중국 고대 경계 출입과 그 성격 변화: 통과통의에서 통행허가제도로

임도현(중어중문학과)

이백의 자아추구 양상과 문학적 반영

신진학자 저술 지원사업
우수한 아시아 연구자 양성을 위해 박사논문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국내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1,200만원을 지

원하는 이 사업에서는 2013년 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민기채(사회복지학과)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복지체제 유형화 연구

오은정(인류학과)

한국원폭피해자의 ‘히바쿠샤’(被爆者) 경계 넘기: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

서 ‘히바쿠샤’를 만드는 과학, 정치, 그리고 관료주의

박정준(비교문화 협동과정)

북유럽 아시아 입양작가들의 디아스포라 문학 비교연구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아시아 연구에 필수인 현장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조사를 

수행하려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에게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해외 자료조사비 및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해외 연구자

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

록 해외의 우수 연구자를 초빙해 학술 네트워크 구축하는 인바운드 사

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도 선정자 

선재상(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한인 디아스포라의 소재국 정치참여와 통합,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양수영(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시니세의 장소정체성과 전통의 보전, 일본 University of Tokyo

임시연(인류학과, 박사과정)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연구,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김도균(사회학과, 박사)

State-led Capitalism and Market-oriented Welfare System in East Asia,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

Yevgeniy Khon(카자흐스탄 국가전략연구소)

Economic Policy of China in the Southeast Asia 

Inbound / Outbound Program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경험을 결합한 연구인턴 제도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인턴 제도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

이 아시아 연구와 연관된 학계 및 사회의 우수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목표로는 연구 및 행정 교육

을 통한 기초 역량의 증진, 인턴들 간의 협력을 통한 실무능력의 배양, 

연구소 구성원들과 인턴들 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이 아시아 연구 각 분

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규모 강의를 통하여 전수하고, 연구실무 및 

연구행정의 기본 과정을 교육하며, 진행 중인 연구 프로그램에서 쌓은 

실무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에 선발한 제1기 인턴 11명을 대

상으로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 명단 

위재영(캔터베리대, 경제학), 윤누리(서울대, 지구과학교육), 

강주은(중앙대, 국제관계), 김용인(서울대, 사회복지), 

김혜지(동경대, 환경연구), 박의현(서울대, 경제학), 

변예슬(예일대, 역사학), 심재원(서울대, 독어독문), 

조제연(서울대, 의류학), 최현정(연세대, 동아시아), 

최희진(경기대,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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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전국 대학원생 포럼
아시아 연구의 미래를 책임질 후속세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들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아시아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

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2014 지역과 주제를 결합

한 아시아 연구 전국 대학원생 포럼’을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3

박4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아시아 연구를 희망하는 전국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30여 명이 참

석한 이 행사에서는 관심 연구 주제와 지역에 따라 교수 및 아시아연

구소 박사급 선임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개별 1:1 연구 멘토링과 조별 

공동연구, 연구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Presentation 

and Clinic,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특강, 지역별·주

제별 최신 연구동향 안내 등 다양한 학술활동이 이뤄졌다. 참여 대학

원생들은 예비모임과 연구논문 1차 드래프트 제출을 통해 사전에 조

율된 그룹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첫 번째 대학원생 포럼의 성과를 바탕

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서 울 대 학 교 아 시 아 연 구 소 
http://snuac.snu.ac.kr

2014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전국 대학원생 포럼
아시아 전공 교수 및 연구원들과 함께하는 3박 4일 
논문 클리닉, 1:1 멘토링, 국내외 석학 특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14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전국 대학원생 포럼 홈페이지 (http://snuac.snu.ac.kr/forum)에서 확인   
  또는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80-2868, 2693) 

* 대상 :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전국의 인문사회계열 석 . 박사 과정생과 수료생 (졸업생 제외)

* 일정 : 2014년 1월 14일(화) ~ 17일(금)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호암교수회관

* 참가비 : 전액 무료 (숙식제공)

* 신청방법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메일 (snuac_app@snu.ac.kr)로 서류 제출

                 http://snuac.snu.ac.kr/forum

* 제출서류 : 지원서 양식 - 홈페이지 참조

                 연구계획서 (한국어 1,500단어, 영어 1,000단어 내외), 재학(수료) 증명서

                 서류접수 문의 (02-880-2868, 2693 이준석) 

* 지원기간 : 2013년 10월 15일(화) ~ 11월 24일(일) 

* 합격자 발표 : 2013년 11월 28일(목)

* 주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특별기획사업

아시아연구소 - 사회과학대학 공동 학술 답사

2013년 하계 답사: 칭다오에서 떠오르는 동아시아를 보다

아시아연구소와 사회과학대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학술 

답사가 중국 산둥(山東)성에서 2013년 8월 7~10일에 진행되었다. 양

승목 학장을 비롯한 사회과학대학 교수 17명, 아시아연구소 관계자 

10명 등 모두 27명(단장: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이 참가해 산둥 칭다

오와 웨이하이 지역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산둥 지역은 야오둥 지역과 함께 황해 경제권의 거점이자, 중국 발전

의 근거지이다. 한국 기업 진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으로, 한·중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조선족의 이주 또한 활발하다. 21세기 새로운 동

아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하는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

다. 답사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산둥 지역의 역사적·사회적 변

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먼저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한승현 총영사로부터 한·중 경제

협력의 실태, 산둥 지역 발전 계획과 전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칭다오 맥주박물관, 칭다오 독일감옥박물관, 남산 종교

역사문화원, 장유 술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칭다오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영원무역을 방문해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답사 일행은 또한 웨이하이의 유공도(劉公島) 갑오전쟁박물관에서 

청·일전쟁과 그것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

를 갖기도 했다. 현지에서 중국 해양대학교 조성국 교수를 초빙해 중국

의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연구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아

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

다. 현장 답사의 성과는 2014년 하반기에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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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회과학대학과 공동으로 학술답사를 진행

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국제자문위원인 김영석 회장의 학술기금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동 학술답사를 통

해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의 현장을 직접 만나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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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계 답사: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 그 조우의 현장을 보다

아시아연구소와 사회과학대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은 2014년 2월 

10~14일 베트남 다낭·후에 지역에서 동계 학술 답사를 진행했다. 

사회과학대학 교수 17명, 아시아연구소 관계자 5명 등 모두 22명이 

참가한 행사였다.

다낭은 베트남 남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 및 항구 도시이자, 베트남에

서 호치민·하노이·하이퐁 다음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현재 베트

남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급속한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격전지로서 치열한 전투가 많

았던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답사 참가자들은 베

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상처를 남긴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곳을 

방문해 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호이안 구시가지 등을 방문하여 지역의 전통을 비롯해, 나날이 발전하

는 현재를 실감하기도 했다.

후에 지역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1802년부터 1945년까지 

베트남(응우옌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다. 많은 역사적 기념물과 건축

물들이 자리 잡은, 베트남의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답사팀

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후에 사원을 비롯해, 티엔무 사원과

카이딘 왕릉 등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역사적 전통을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후에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는 

베트남의 현재를 만나기도 했다.

답사 마지막 날에는 다낭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두산비나(두산

중공업)를 방문했다. 현지에 진출한 대표적 한국 기업을 방문함으로

써 베트남 중부의 경제발전 전략 및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한국 

기업의 활동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베트남 중공업의 현장을 살펴봄으

로써 베트남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한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현실적

인 이해가 가능해지는 기회였다. 또한 미라이 학살사건 희생자 기념관

을 마지막을 방문하여 이번 답사의 의미를 더했다. 미라이 학살은 베트

남 전쟁 중인 1968년 3월 16일 남베트남 미라이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

해 벌어진 민간인 대량 학살이다.

3박4일의 여정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었던 이번 답사는 신흥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의 필

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아시

아연구소와 사회과학대학은 지속적인 현지답사를 통해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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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 보

도를 진행했다. 2013년에는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이제는 아시아 시

대’라는 특집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21세기 지구촌 문명의 중심이 아

시아로 이동하는 큰 흐름에 주목하여 아시아 시대의 가능성을 모색하

고 도전 과제를 집중 진단하는 기획으로, 문명의 전환, 아시아의 보편 

가치, 분쟁과 화해, 에너지 대안 모색, 대중 문화를 통한 연대, 이주 문

제, 인재 양성, 경제 통합, 한국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10회에 걸

쳐 보도하였다. 

임현진(사회학과), 안청시·전재성(정치외교학부), 김광억·오명석(인

류학과), 이준구·표학길(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강명구(언론정

보학과) 등 10여 명의 교수와 박사급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중앙일보 

기자들도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각 지

역별 중심 국가를 방문하였다. 또한 관련 내용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

구소에서 진행한 <열린강연>과 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토론과 함께 기사에 담아냈다.

기획보도: ‘이제는 아시아 시대’

1. 문명 전환기인가: 아시아, 서구 자본주의 뛰어넘어라(5.24)

2. 공통의 가치를 찾아서: 한·중·일 장벽 허물기, 인본주의가 답(6.21)

3. 공존의 길 막는 장벽들: 이웃 상처 헤집으면 화해는 불가능(7.19)

4. 대안 에너지 찾기: 시민의 힘이 키운 일본 태양의 도시(8.9)

5. 인재 허브로 뜬 비결: 싱가포르는 동·서양 교육의 ‘용광로’(8.26)

6. 국가 간 이주 부작용 해법: 돌아오는 베트남댁… 눈물 대신 희망을

(9.23)

7. 국경·정치 벽 넘는 문화교류: 지구촌 대중문화의 새 용광로, 중국

(10.10)

8. 경제통합 현장, 아세안 가다: 중국 → 아세안 … ‘세계의 공장’ 임무교

대(10.29)

9. 하영선이 말하는 한국 안보 구상: 동북아 질서 재건축 중 … 분양 줄서

지 말고 설계 동참을(12.2)

10. 우린 준비돼 있나: 문명 중심 동아시아로 … 한국, 정신·물질적 대

도약 절실(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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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13년 11월 19~21일, ‘인도문화주간’을 

개최하여 주한 인도대사 초청강연을 비롯해 영화 상영회, 미술전시회, 커

뮤니티 페어 등 인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인도의 수교 4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인도에 대해 한 걸

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인도문화 주간’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추진하는 <Asian Cultural 

Awareness Project>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연구소는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에 대비하여, 인도를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참여형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도문화주간’에는 주한 인도대사인 비슈누 프라카쉬(Vishnu 

Prakash·56)를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집트 

경제상무 담당 공사, 인도 외무부 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프

라카쉬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하며 인도와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일에는 20년간 인도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인도에 한국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에 인도를 소개해온 김도영 교수(인도 델리대 동아시아과)는 

Asian Cultural Awareness Project 2013: 인도문화주간
인도의 정치·문화적 변화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

다. 특히 계급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기존의 신앙 중

심적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 눈

길을 끌었다. 

21일에는 ‘커뮤니티 페어’가 마련되어, 음식 체험, 인도 서적 전시, 요가 

교실, 까탁(Kathak)이라는 인도 전통 무용과 발리우드 댄스 교실 등을 진

행했다. 문화 체험은 주한 인도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내의 인도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인도식 만두를 만

들어보는 요리교실이나, 빠른 박자의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발리우드 댄

스교실 등은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도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

되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임옥상 화백의 <허허미륵>과 <허허부처> 전시

를 비롯하여 인도 동화 일러스트와 한국전쟁 중 인도군의 사진 전시, 국

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발리우드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아시아연구소는 이번 인도문화 주간의 경험을 바

탕으로 2014년 <Asian Cultural Awareness Project>에서는 다음 순서로 중

앙아시아와 이슬람 지역과의 문화 교류 행사를 계획 중이다.



출판

<아시아리뷰> 3권 1호(통권 5호)

기획: 역사, 문화

한·일 양국의 역사를 다시 본다: 동아시아사의 입장에서 | 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글로벌 배경 하에서 중국 영화산업 발전 추세 | 인홍(중국 칭화대 언

론정보학부)

파퓰러 문화의 수집·공유·소비: ‘파퓰러 문화 뮤지엄’에 관한 고찰 | 

이시타 사에코(오사카 시립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지역연구의 쟁점과 현황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 | 

김형준(강원대 문화인류학과)·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의 베트남 연구 | 이한우(한국동남아연구소)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제별 현황과 방법론적 성찰 | 한건수(강

원대 문화인류학과)

북리뷰

Sang-Jin Han, ed.,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 What Germany, Ja-

pan and South Korea Can Teach the 

World | 박태균(국제대학원)

Min Gyo Koo, Island Disputes and Mari-

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

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 이석

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리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정기 학술지인 <아시아리뷰>를 1년에 2회 발간하여 아시아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를 연구자 및 대중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학문 공동체

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발간하고 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총서> 국문시리즈와 영문시리즈(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이외에 교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세계 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 등이 있다. 

<아시아리뷰> 3권 2호(통권 6호)

기획: 역사, 문화

지식인과 ‘신념의 전통’: 《세카이》와 한반도 문제  | 한상일(국민대 명

예교수)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 최희식(국민대 국제학부)

변경(邊界)와 과경(跨界): 동아시아 시선 속의 진먼(金門) 지역사(區域

史) 연구 | 지앙붜웨이(진먼대 민난문화연구소)

지역연구의 쟁점과 현황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 | 김형종(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한국의 미얀마 연구 동향 | 오윤아(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와 번역 현황 고찰 | 이난아(한국외대 터키·아

제르바이잔어과)

연구여행기

동북아의 역사 갈등과 화해: 현장답사기 |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북리뷰

이근·주경철·이준협·우경봉·옥우

석 저,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

와 국제비교》 | 박태균(국제대학원) 조영

남 저,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

의 미래》 | 전성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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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시리즈 

본 연구소는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및 통합주제

에 대한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선정, 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 연

구물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연구총서로 간행하는데, 기초연구 시리즈

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시리즈①은 이근 교수(경제학부) 외 10명의 필자가 참여한 《국가의 추

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이다. 2010년 아시아 기초연구 지

원사업의 장기 과제로 선정된 바 있는 연구 결과물로, 국가의 흥망성

쇠라는 측면에서 한 국가가 왜 흥하고 망하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내

용이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은 2013년 8월 

19일 경제추격연구소, 경제발전학회, LG경

제연구원 주최의 워크숍 ‘국가의 추격, 추

월, 추락: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리즈②는 구

인회 교수(사회복지학과) 팀이 연구한 ‘생애

사를 통해서 본 한국 홈리스 연구’를 2014

년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동남아연구 시리즈

동남아지역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시리즈①은 권

오승(법학대학원) 외 필자가 참여한 《‘국제개발

과 법’의 관점에서 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이다. 시리즈②는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아

시아연구소 출판위원장) 교수 외 필자가 연구

한 《미·중 경합과 동남아시아의 국제관계》를 

2014년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시아연구소 총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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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김대인·이상현

 저자소개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경제법 연구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김대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한동대학교 교수 역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방문교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LL. M.

미국 골든 게이트 대학 로스쿨 S. J. D.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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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의 시각에서 본 베트남법,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법과 경제개발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이 책은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베트남 사례가 ‘개발원

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셋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는 데 있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

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숨쉬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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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23,000원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동남아연구시리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동남아연구

에 대한 교내외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지원하여 발간

하는 총서로, 아시아 연구의 창의성과 자립성을 구현할 수 있

는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동남아연구시리즈 1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공저 : 권오승(權五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펴낸 아시아연구 총서의 첫 번째 동남아연구시리즈인 이 책은 베트남의 ‘국제개발
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베트남 사례가 ‘개발원 
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셋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
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있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
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 숨쉬
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 

서 울 대 학 교 아 시 아 연 구 소

신간안내

모노그래프 시리즈

아시아연구소가 후원하는 신진학자 저술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국·

영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단행본 출판 지원사업이다. 시리즈①은 

최형섭 박사가 쓴 《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 소설: ‘紅樓夢’까지》이

다. 전통시기의 중국 소설에 대한 흥미로

운 해석과 지식, 문화사에 관련된 논의를 

담고 있다. 시리즈②는 한지은 박사의 《도

시와 장소기억: 근대 역사 경관의 노스탤

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시리즈

③은 강민호 박사의 《두보(杜甫) 배율(排律) 

연구》이다.

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소설

四大奇書부터 

�紅樓夢�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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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섭

서울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급 진수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

천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풍몽룡(馮夢龍) 

화본소설(話本小說) 연구」,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

한 인식의 변화—‘사대기서(四大奇書)’부터 “홍루몽(紅樓夢)”

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출판문화의 보급과 텍스트, 저자, 

독자, 그리고 독서 관습—경전 읽기와 소설 읽기의 비교 분석

을 통하여」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서유기(西遊記)』(공역), 『무

성희(無聲戱)』, 『서광계 문집』, 『금고기관(今古奇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모노그래프 

아시아 연구에 대한 교내 우수 박사학위논문과 기타 연구자들

의 연구 성과물을 지원하여 발간하는 총서로,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 접근법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본 

16-18세기 중국소설

중국사회에서는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으며, 어떠

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개인의식은 더 두드러지게 자각되고 

발현되었는가? 이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 사회의 독특한 성

격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한 부분이

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한 개인이 개별적인 존재로서보다 사

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의무가 중시되었고, 중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에서의 역할과 의무에 의해서 결정되

었다. 16세기 전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토대의 

변화는 ‘개인’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이

해는 근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 전환기 중국 사회를 이해

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는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16-18세기 

중국 소설을 새롭게 조망하고 분석한다.

값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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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이 영어로 발표한 저술로, 현재까지 총 4권의 책

이 기획되었으며, 이 중 3권이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간됐다. 《New 

Asias:Global Futures of World Regions》(ed. Hyun-Chin Lim, Wolf Schäfer, 

and Suk-Man Hwang),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ed. Glenn D. Paige and 

Chung-Si Ahn),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ed. Hyun-Chin Lim, 

Wolf Schäfer, and Suk-Man Hwa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와 더불어 아시아에 관련된 다양한 주

제의 연구 성과를 모아 교외 출판부에서 출판한 결과물이다. 2013

년에만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국가주

의적 갈등을 넘어서》(임현진, 임혜란 공편), 

《동아시아 대중문화소비의 새로운 흐름》

(임현진, 강명구 공편), 《뒤틀린 세계화: 한

국의 대안 찾기》(임현진, 공석기 지음) 등 3

권을 포함해 이제까지 모두 5권을 발간했다.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Central Asi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East Asia: Hong Kong Japan Macau Mongolia 
North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South Korea North Asia: Russia 
Southeast Asia: Brunei Myanmar Cambodia 

East Timo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Laos 
South Asia: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Sri Lanka 
West Asia: Armenia Azerbaijan Bahrain Cyprus 
Georgia Iraq Iran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Oman Palestinian territories Qatar Saudi Arabia 
Syri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Yemen

New Development Models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Edited by Hyun-Chin Lim, Wolf Schäfer and Suk-Ma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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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Hyun-Ch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Wolf Schäfe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Suk-Man Hwa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The present volume is the outcome of this conference held in October 2011. Representing 
Australia, China, Croatia, Germany, Japan, Korea, New Zealand, Russia, Sweden, Taiwan, UK, 
and USA, an interdisciplinary group of over fifty scholars discussed some thirty papers and 
four keynote speeches in Seoul’s Walkerhill Convention Center above the serene Han River. 
The content of the conference is well reflected in the chapters of this book. Most of our 
authors agree that the influence of Asia is increasing in economy, culture, and many other 
fields; however, they also notice that this change needs more scrutiny in order to be able to 
forecast the future of Asia. Bearing this in mind, the authors are surveying different facets of 
growing Asia in this book (Preface, x).                                                                                                 

… The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vital for the future of Asia and even 
for the world;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o overcome in order to forge a region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 To build a regional community, they should pursue a 
“conjunctive synthesis” (求存同異) and “unity in diversity” (和而不同) through acceptance of 
intraregional diversity under regional commonness. While fostering a sense of community, 
they should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through expansion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for cooperation and coexistence (Exposition, 19).                                                                                                             

… I do not expect a straight global power shift from West to East, but rather a complex 
rebalancing of the great regional power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lus the European 
Union as a distant third). … Having experienced the giddy Wirtschaftswunder growth in 
West Germany in the Fifties and Sixties of the last century, as well as the light-headed 
behavior of the US after winning the Cold War, I must say that handling extraordinary 
success is not easier than having to cope with failure. Hence, I am not only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al costs of massive industrial globalization, but also about the irreversible 
cultural damage inflicted by the dynamism of the Asian boom (Postscript, 374).                                                                                                             

Global 
Challenge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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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21-1580-5 
 978-89-521-1125-8(세트)

NEW ASIAS: 
Global Futures of World  Regions

8.8 x 6 inches | 341 pages | USD 50.00

Edited by
Hyun-Chin Lim, Wolf Schäfer and Suk-Man Hwang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 

8.8 x 6 inches | 220 pages | USD 47.00

Edited by
Glenn D. Paige and Chung-Si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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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관악 캠퍼스 안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01동)가 새

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솟았다. 그동안 ‘아시아 연구의 허브’로 도약하

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연구공간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13년 5월 29일, 아시아연구소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

원해주신 교내외 인사 100여 명을 모시고 뜻깊은 아시아연구소 개관

식을 가졌다. 

아시아연구소 신축 공간은 158억원의 정부지원과 20억원의 민간지원

(삼익악기와 영원무역)을 받아 연면적 11,732㎡(지하 2층 및 지상 6

층) 규모로 완성되었다. 신축 공간은 아시아 연구를 목표로 함께 협력

하는 연구기능의 복합체로, 단연 세계적 규모의 하드웨어를 갖추었다

고 할 만하다. 이곳은 지하 2층의 주차장 공간과 지상 6층(식당 및 편

의점, 대형회의실 및 강의실, 연구공간 및 교수휴게실 등)의 연구공간 

및 지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식

2013년 11월 1일, 아시아연구소는 전 구성원이 함께 SK행복빌리지를 

방문하여 2013년 학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사협의회를 통해

서는 2013년 상반기 아시아연구소 운영을 결산하고 하반기 및 2014

년도 계획을 검토한바, 각 센터 및 프로그램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

가 되었다.

개관식 학사협의회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인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장) 화백의 ‘허허미륵’과 ‘허허부처’를 아시아

연구소 실내 및 외부 공간에 전시했다(11.18~12.10). 새롭게 마련된 

아시아연구소 실내 공간 고유의 특성을 잘 드러낸 ‘허허미륵’,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담아낸 건물 외부의 ‘허허부처’ 전시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평가 받았다.

‘허허미륵’, ‘허허부처’ 작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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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10억원)  |  ㈜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10억원)  |  ㈜SK씨엔씨(4억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 (학술교류기금, 1억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임현진 교수 (임길진 Fellowship, 1억원)

㈜SK텔레콤(5천만원)

※2009년 이후 누적분임

후원 | 재정

연구기금

재정

*한국연구재단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강명구) /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오명석) / 협동조합의 정치경제(김의영) / SSK 국제경제질서의 재편(박지형) 

*KF Global e-School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외부연구비 교내 대응자금: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사업기간은 2013.9~2014.8. 까지이기에 2013.9~2014.2.까지 산정    *그 외 사업기간 회계 및 산정 기간 2013.3.~2014.2.

수입: 총 2,556,516,014 원

외부연구비 교내 대응자금: 1.4%

법인회계: 58.6%교내운영비 지원금: 0.4%

간접비: 6.1%

외부연구비: 33.5%

지출: 총 2,105,248,915 원

운영비: 16.9%
아시아기초연구사업: 16.2%

아시아기반구축사업: 24%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3.3%
인쇄출판사업: 4.4%

국내.외학술사업: 5.3%
국제교류사업: 4%

정보센터구축사업: 1.8%

한국연구재단지원사업: 13.7%

KF Golbal e-School사업: 10.4%



2009년 2월

9월

2010년 7월

9월

2011년 3월

10월

2012년 9월

2013년 3월

4월

5월

9월

9월

연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초대 소장: 임현진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창립기념 제1회 SNUAC 국제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신축건물 기공(2013년 2월 완공)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제2회 SNUAC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시작

아시아 연구 대중화를 위한 <열린강연>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제2대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2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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